
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

안녕하십니까? 통합노조위원장 김용일 입니다.

지난 3월 노동조합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, 이제야 비로소 조합원 동지
들과 함께 통합노조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. 
이에 본 노동조합은 (구)미래에셋증권 조합원의 check-off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
직전 노동조합에서는 (구)미래에셋증권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
였습니다. 비로소 일정 인원 이상의 조합원이 확보되었고, 이제는 당당히 미래에셋대
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
판단되었습니다. 

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
이제는 하나된 목소리로 우리의 당연한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. 이번 check-off는  
많은 조합원들께서 우려하셨던 것들을 하나씩 불식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, 
위대한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위상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최근 직책자에 대한 외부리서치기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, 이를 통하여 조합원으
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, 설득력 있는 통계분석을 통해 
회사에 잘못된 점을 당당히 주장할 예정입니다. 또한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
는 노동조합 소통 앱의 개발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고 다음 주 중에는 조합원들께 배
포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상당수의 조합원이 궁금해 하시는 임·단협이 진행 중에 있습
니다. 이는 노사가 몇 번 만나 쉽게 진행될 일이 아니기에,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가
야하는 협상이기에, 충분한 시간과 교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
립니다. 

한편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전산개발로 인한 IT직군 조합원들의 사
라진 워라밸, 1년 12달 진행되는 WM 부문의 무리한 해외자산증대 프로모션 등 우리 
조합원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
습니다.

국내 최대 증권사 · 1등 증권사를 외치는 우리 미래에셋대우가 업계의 모범이 되기는
커녕, 타사와 견주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개
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.

이에 본 노동조합은 이번 check-off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앞서 언급한



현안해결을 위해 사측에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며, 조합원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
찾는데 더욱 앞장 설 것입니다. 

잘 풀리지 않는 매듭같이 쌓인 과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.
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이런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확신
을 갖고 노동조합의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

또한 많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노동조합에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너무 잘 
알기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. 
반드시 조합원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. 

고맙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.7.23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조위원장 김용일 배상


